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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氣 살려주기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준웅

02)940-5114 joonung@daisy.kw.ac.kr

미국은 지금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쏘 

아올린 화성 탐사선“ 오퍼 튜니티 로부터 화 

성표면에 바닷물이 있었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화성에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화성탐사에 신바 

람이 나 있다.

중국도 지난해 10월 15일 유인 우주선 선저 

우(神舟)5호를 쏘아 올려 미국과 우주경쟁을 

벌리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우주 산업이 강한 

일본, 프랑스 및 러시아 등에서도 과학기술분 

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개발 

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특별우대를 

하고 있다. 나날이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은 급 

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선진 각 국의 과학기술 

전공자들은 연구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라 재 

계, 정계 및 금융계 등에서도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출신들 

을 영입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를 이들에게 맡 

겨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세 

계는 이공계 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체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45%가 이공계 줄 

신이며, 또 100년 전에 창업한 유럽의 일류기 

업들의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공계출신으로 알 

려져 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BMW의 헬무트 판케 회장도 물리학과 

교수 출신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로레알도 과 

학기술을 최우선시 하는 R&D경영으로 성장 

한 세계 제일의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프랑스 화학자였던 유젠 슈엘레르가 1907년 염 

색약을 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설립의 

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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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젊은 층의 직업서열 1위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덕분 

으로 200（년부터 3년 연속 기초 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에는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한바 있다. 

중국에서도 국가 지도자급 인사 중에는 문과 

출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이공계출신 

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대인 모택동, 2세대인 

등소평은 물론,3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澤民）도 

상하이 교통대학 기계과 출신이며, 주룽지（朱 

鎔基）전 국무원 총리도 명문 칭화대 전기과 

출신이다.

러시아에서도 이공계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따라서 이공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음은 물론,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특별우 

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어떠 한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수능지원 비율이 

1997년학년도에는 47.8% 대 43.2%였으나, 2004 

학년도에는 더욱 심화되어 53.5% 대 31.5%로 

인문계열 쪽으로 더욱 편중되었다. 그 이유는 

수능에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쉽기 때문 

이란다. 그래서 수능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점수 따기가 어럽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인문계 열로 수능을 치르고, 자연계열로 교차지 

원 해 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계열 선택의 의 

미가 없어지고, 인문계열을 택한 학생들도 자 

연계열로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수학 등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에 

입학하였으니, 자연히 실력이 저조하고 교육의 

질도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정말로 심각 

하다. 대학입학 준비 수험생은 물론이고 명문 

공과대학에 이미 입학한 학생들마저도 의과대 

학이나 법과대학으로 편입학하여 수입이 좋은 

의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권력지향의 법관 

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 

라에서 필요한 우수 과학자나 기술자를 외국 

으로부터 수입해야함은 물론, 현재 각국에서 

우수 기업을 사냥하고 있고, 또 2008년 올림픽 

을 기점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를 준비 

하고 있는 중국에게 기술 경쟁력은 뒤 쳐져, 

우리나라는 2류 과학기술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및 캐나다 등 선진 G7 

국가에서는 우수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대 

학진학은 인문계가 아닌 자연계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래는 심히 암담하다 할 

수있다.

그러면 이공계를 전공한 과학자나 기술자들 

의 기를 살려주어야 결국 국가 미래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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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공계열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등록 

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 

금 국가 장래를 이끌어 갈 초석이 되게 한다.

둘째, 이공계열에 진학한 대학생 전원에게 

병역혜택을 주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셋째, 이공계열 분야에 근무하는 과학자나 

기술자의 급여 수준을 인문계열 근무자의 그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처우 개선하여 특별 우 

대토록 한다면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사람의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가 한 나라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 이 아닌가?

넷째, 정부 관서에 근무하는 기술계 공무원 

들의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기술계 공무원도 

정부기관 최고위 자리에 승진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을 한다면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도 

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연금제도를 실시함 

으로써, 오로지 과학기술발전에만 전념할 수 
것이다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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